· 세계적 예술인

1963년 텔레비전 수상기를 작품으로 사용한 이후, 뉴욕, 스위스, 독일, 한국 등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어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로 편입시킨 선구자라는 평을 들었으며, 1977년 위성 텔레비전 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발표하였고,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세계 최초로 비디오 아트의 신세계를 개척한       백남준,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 축하 오페라 ‘심청’을 비롯, 옥중에서 작곡한 ‘나비의 꿈’,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광주여 영원하라’ 등 주옥 같은 명작들을 작곡한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1세기에 한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연주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으며 세계의 유수한 오케스트라가 한 번쯤은 협연하기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특유의 폭발력과 밀도 높은 연주를 통해 언제나 청중을 사로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로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며 서양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당당히 '마에스트로’라는 존칭을 받은 세계 5대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명훈, 또 한 사람, 9세 때 지휘자 주빈 메타에게 발탁되어 세계적 교향악단들과 협연하며 어린 나이에 세계인을 감동의 도가니로 이끈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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